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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환경보호 혜택 가능할까?
대체에너지 관심 유도에 재활용산업 투자 확대 … 화석연료 사용 부정적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를 넘어 초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

데 고유가가 환경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1월2일과 1월3일 중국의 에너지 수요증가와 원유 수급 차질,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등에 영향을 받아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50달

러에 불과했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지구 환경에는 이로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3자릿수 유가는 소비자로 하여금 연비가 더 좋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한때 지나치

게 비싸거나 특이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풍력과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글로벌풍력위원회(GWEC)의 스티븐 소여 소장은 “석유를 사용한 전력 생산비용이 갈수

록 커지면서 경쟁력 있는 풍력발전기 건설 부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의 유가 수준이라면 세계 모든 국가

에서 풍력발전에 더욱 경제적인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GWEC에 따르면, 2007년 전세계 풍력발전량은 74기가와트에서 92-93기가와트로 25% 가량 늘어났으며 2006

년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재활용 산업도 유가 상승의 혜택을 받고 있다.

플래스틱 원료인 원유 가격이 높아질수록 폐플래스틱병과 쇼핑백, 랩 등을 녹여 재활용할 인센티브가 높아

지고 있기 떄문이다.

유럽플래스틱재활용협회(EPRO) 피터 순트 사무총장은 “10년간 모든 종류의 플래스틱 가격이 2배로 뛰었다”

고 말했다.

플래스틱 재활용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500만톤의 폐플래스틱을 수입하는 등 1000만톤의 폐플래스

틱을 재활용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 여건변화는 더 많은 유럽계 기업들로부터 플래스틱 재

생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는 청정에너지와 재활용 뿐만 아니라 석유보다 오히려 환경에 더욱 해로운 다른 화석연료의 

사용도 촉진해 부정적 영향도 끼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과 미국, 인디아 등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을 발생시키지 않는 석탄 개

발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IEA 세드릭 필리베르는 “중국은 2006년 매주 3개의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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